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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레이저 센서로 자동화한다

선박 건조비용의 약 35%는 용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용

접기술은 조선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업계는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모자란 기능 인력을 대체하

기 위해 다양한 작업환경에서도 용접 품질을 고르게 유지

할 수 있는 용접자동화 장비의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정밀가공제어그룹 문형순 그룹장이 이끄는 연구팀이 용접

자동화 장비의 눈(目)이라 할 수 있는 핵심부품 레이저 비

전센서를 개발했다. 

비전센서는 부재(部材)나 구조물 상의 용접선을 레이저로 

탐색하고 움직임을 자동으로 추적해 용접 토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잡아주는 비접촉식 센서이다.

용접자동화 장비 센서의 종류는 크게 접촉식과 비접촉식

으로 나뉘는데, 접촉식 센서는 내구성 저하 문제가 있어 

유럽, 일본 등 제조 선진국에서는 비접촉식 센서를 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는 아직 상용화된 국산 비전센서가 없어 접

촉식 센서를 사용하거나 대당 4천만 원~1억 원 가량의 외

산 비전센서*를 도입해 왔다. 

* 대표적으로 Meta Vision System(영국), Servo Robot(캐나다)의 

비전 센서

그런데 외산 비전센서는 해외 업체로부터 기술 전수 및 A/

S가 원활하지 않아 센서가 고장 나거나 공정 변동으로 센

서 설정 값을 변경해야 할 경우 국내 기업이 이를 제대로 

다룰 수 없어 운용에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

연구팀은 지난 해 용접자동화기계 전문기업 베스트에프

에이㈜로부터 국내 중소기업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비전

센서 개발을 요청받아 연구에 착수, 1년 만에 즉시 상용화 

가능한 수준의 센서 모듈을 개발했다. 

특히 모듈 가격을 외산 대비 5분의 1 수준인 1,000~1,500

만 원 가량으로 크게 낮췄고, 모듈에서 용접모니터링 기능

을 제외한 300~500만 원 선의 보급형 모델도 추가해 고

객이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폭을 넓혔다.

또한 용접부의 중심선을 노이즈 없이 깨끗한 3차원 영상

으로 추적할 수 있는 영상처리 알고리즘을 자체 개발해 추

적오차 최대 0.1mm 범위 내에서 분당 1m의 속도의 고속

용접도 가능하다. 

개발한 기술은 수요기업인 베스트에프에이㈜에 이전 완료

되어 상용화를 통해 선박, 자동차, 정유, 건축, 풍력발전 등 

용접이 필요한 제조업 분야에 두루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 세계 용접자동화 시장

은 2016년 현재 17.7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7.2% 성장

률을 보이며 2021년에는 약 25.1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

으로 예상된다.




